
다쓰다보 - 다채로운 방적사 및 니트 소재가 매력적  

다쓰다보(龍田紡)는 1901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고참 면 

방적의 하나이다. 전성기에는 오사카 지역에도 2개 공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규슈(九州)에 있는 공장만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공장에 사

장 직속의 기획개발부를 만들고 원사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장

이 앞서 개발하는 신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다쓰다보의 차별화 소재에는 배리에이션(variation)이 많다. 2003년에는 “저

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 JC)”에 자신 있는 신상품만을 골라 출품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개발한 원사를 각기 채(彩), 촉(觸), 현(賢), 비(比)의 4개 그룹

으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어필하였다. 그 당시는 이들 4개 그룹에 알맞은 차

별화 실을 같은 색, 같은 통으로 염색하여 짠 편포로 견본첩을 만들어 부스

를 찾아온 관객에게 나누어 줬는데, 반응이 좋아 작성한 250권의 견본첩이 

모자랄 정도가 되었다. 현재는 소재감을 알기 쉽게 좀더 크게 견본첩을 만들

어 꼭 이들 을 소재로 제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테마별로 소재를 보면, 

“채(彩)”는 레귤러 면을 카티온(cation)화 면으로 커버한 멜란지(melange) 모

양으로 염색된 2층 구조사 “라스티” 등의 독자적인 장식사 시리즈를 소개하

고 있다. 얼룩 실의 “스토미”는 새로운 섬유 코너에도 전시하고 있다. 

“촉(觸)“에서는 촉감을 어필한다. 이 그룹은 울퉁불퉁한 감이 있는 특수사 

“GT- ” Ⅱ 등을 갖추고 있다. “GT- ”Ⅱ 는 산호킨(San Joaquin) 면을 특수 정방기



로 방출한 캐주얼용 니트 소재로서 당사의 주력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원료

에 특수 면을 사용한 “GT-  Ⅱ 테네시”는 유명 캐주얼 진즈 메이커에게 T-셔츠

용으로 채용되어 2004년의 반년 동안에 440곤(梱)을 판매하였고, GT-  Ⅱ 시리

즈 전체로서는 연간 1,100곤의 판매 실적을 올려 캐주얼화의 경향에 잘 맞는 

소재로서 더욱 호평을 받고 있다. 

“현(賢)”은 세탁 내구성이 좋은 소취사 “다쓰론” 등의 기능 소재로 이 그

룹을 만들고 있다. 

“비(比)”는 유기 재배 면화 100%를 사용한 오거닉 코튼(organic cottton)류의 

차별화 면 소재가 모여 있다. 

2004년의 JC에서는 새로운 테마를 “What's new?”로 하였고 2005년의 “저팬 

얀 페어(Japan Yarn Fair)”에서도 같은 테마로 차별화 실을 전시하였다. 이와 

같이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하고 도쿄 영업소를 보강하여 도쿄 시장을 중심

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최근에 개발한 수피마 면, 캐시미어, 편평 레이온 “바이로프트”의 세 가지 

섬유를 섞은 소재 “카바레리아 1525”는 교묘한 촉감이 특징이다. 면이 주체

로 되어 있으면서도 캐시미어의 맛을 보여주고 있어 규모가 큰 유명 브랜드

와 백화점 브랜드에도 공급해 주기로 결정되었다. 

방적 단계에서 200~300kg의 소로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강점이 되

고 있다. 고객으로부터의 사소한 요망도 가급적 받아 주고 있으며 “메이드 

인 다쓰다보”라는 강점을 살린 기획 제안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려 노력

하고 있다. ♣ 

 


